
지스트,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삼성전자와 ‘반도체공학과’ 신설 협약

- 2024년부터 5년간 총 150명 선발…장학생 전원 삼성전자 입사 기회 제공
-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정

   ▲ 지스트와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조정희 대학장, 이형석 국회의원,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박래길)는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공학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3월 27일(월) 오전 11시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조정희 대학장, 전창

덕 연구원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박승희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스트 오룡관에서 진행

됐다. 

지스트는 삼성전자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

체공학과 신설 및 운영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발굴 및 운영·지원 ▴반도체공학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

다.

지스트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반도체공학과 학석사통

합과정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7학기의 학사과정과 3학기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중 장학

생으로 선발돼 삼성전자에 채용된 학생은 반도체 공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 



한편 이날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도 각 학교에서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성균관대, 연세

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이어 3개 과학기술원(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까지 총 7

개 학교로 늘었다.

최근 국제적인 반도체 사업 재편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관련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AI, 자율 주행, 

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을 이끌 미래 첨단 산업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소자의 지속적 집적도 향상과 고성능화가 중요하며, 최근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자의 집적도와 고성능화 문제를 극복하고 반도체 집적 공정 기술

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 역시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피

력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8개의 기술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는 지스트는 반도체공학과 

신설에 따라 지역 내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반도체 분야에서 호남의 기술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스트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 발

전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스트의 우수한 교육·연

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